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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월 초에 COVID-19 확진자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COVID-19 관련 중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왔

다. 긴급재난문자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재난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인 세이프코리아 

(www.safekorea.go.kr)에서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수집하여 비즈니

스 인텔리젼스 툴인 태블로 (Tableau)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를 travel log, advisory, Info on cases로 

분류하고 유형별, 월별, 광역시별, 발송 주체별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추이를 COVID-19 확진자 발생 추이와 비교하여 긴급

재난문자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in early February with infected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citizens of 
important information on COVID-19 through the Cell Broadcasting System (CBS). The government has been sending emergency 
& disaster texts to inform responses status and action guidelines to the public in times of crisis. Anyone with a mobile phone can 
receive emergency disaster messages. The study collected emergency disaster text messages sent by seven metropolitan cit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from February to April 2020 through Safe Korea (www.safekorea.go.kr),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have classified the messages into three types: travel log, advisory, and Info 
on cases, and compared the trend of emergency disaster text sent by type, month, metropolitan city, and sender to COVID-19 
confirmation. We have analyzed the messages using Tableau, a business intelligence tool for vis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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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COVID-19 첫 확진

자 발생 이후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째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23일에 위기경보단계

를 ‘심각’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매일 2회씩 공식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현재 방역 및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알

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COVID-19 대응 상황과 확진자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긴급재난문자는 이동통신 기

지국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에 재난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문자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국

민 공익서비스로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초기부

터 사용된 긴급재난문자 발송 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20

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송된 총 2,188개의 COVID-19와 관

련된 긴급재난문자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문

자 발송 현황과 발송 추이, 도시별 확진자 수를 비교 분석하

여 긴급재난문자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2-1 긴급재난문자 개요

긴급재난문자라고 불리는 CBS (Cell Broadcasting 

System) 서비스는 휴대폰의 기지국을 최소 단위로 하여 휴

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1회의 

송출로 선택지역의 기지국 내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1]. 이는 

SMS (Short Message Service)로 대별되는 개별송출방식

이 아닌, 일회의 송출로 선택지역 기지국 내의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같은 문자메세지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대형재난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기지국 내의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동시

에 같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의4제3에 의거하여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보, 경보, 특보 발령 시 송출을 

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 12월에 경기도와 강원지역

에서 휴대폰 사용자 약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를 실시하였고, 2004년 말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긴급재난문

자 서비스 협정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

었다 [2][3]. 이렇게 시작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각종 재

난 상황과 비상 상황 시 국민들에게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전달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긴급재난문자 발송 

초기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

전상황실만 가지고 있었으나, 경주지진 이후 기상청으로 지진

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이양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광역시도로 발송 권한을 확대하였고, 2019년도에

는 기초시군구 또한 발송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4]. 우리나라

에서 출시되는 핸드폰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현재

의 기술로는 3G 핸드폰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

한 실정이라 재난문자를 전송받으려면 ‘안전디딤돌‘앱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의 용량 한계에 따른 

발송 글자 수 제한이 있고, 광역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선택 

가능한 지역 발송범위로 인해 읍면동 단위로의 발송 세분화

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재난이 발생하

더라도 해당 읍면동만으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불가능하

다는 한계가 있다.

2-2 재난상황에서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위기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대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이나 

대응 상황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Crisis communication)은 중요하다. Glik에 의하면[5], 전

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대중은 스트레스와 슬픔, 분

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므로 감정적인 공중에게 중요

한 메시지를 단순명료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제

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특히 COVID-19 상황과 같이 정

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

안감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MERS)가 확산되었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위기커뮤

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정부 위기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분석을 관련 뉴스 보도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존재하며 [6][7],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한 연구도 존재한다 [8].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

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위기경보 시스템의 종류[9], 현재 긴급재난문자 관련된 표준

동향 [10][11]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3 데이터 시각화와 재난관리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란 데이터를 쉽게 이

해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여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흔히 그래프라고 일컫는 도

표도 데이터 시각화의 일환이지만, 디지털 기기 발달에 따라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화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웹에서 대

량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확대, 필

터링과 같이 상호작용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이 모든 기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시각화가 지칭되고 있다 [12]. 재난관리 분

야의 경우, 지역의 지리적인 특색에 따른 재난 피해와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로 지도와 함께 지리 공간 

및 시계열과 관련된 시각화가 많이 활용되었다 [13].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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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각화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지도에 함께 매핑을 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 상

황 정량지표에 따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재난 상황 및 재난 예방정

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비

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재난분야에서도 활용하는 사

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14]. 특히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위

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복구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만

들어진 “뉴올리언즈 인덱스 (The New Orleans Index)”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의 홍수보호리스크 맵, 일자리 증감 

데이터,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등을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

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안전분야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15].

Ⅲ.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국민들에게 발송

된 COVID-19 상황과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재난안전

포탈 (www.safekorea.go.kr)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

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전술된 7개의 광역자치

단체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총 2,188개의 긴급재난

문자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긴급재난문자발송 현황

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시각화 툴인 태블로 

(Tableau)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태블로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를 드래그-앤-드롭 (Drag and Drop) 형태의 인터페

이스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시각화 표현을 할 수 

있는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툴이다 [16].

3-2 COVID-19 관련 긴급재난문자 유형 분류

세이프코리아 웹사이트에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대

상 지역에서 수집된 COVID-19와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는 총

2,188개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내용

을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30초 

이상의 철저한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모임 자제 등의 행

동수칙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재난문자는 단순권

고형 (Advisory)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COVID-19 확진자 관련 정

보 및 추가 확진자 수, 선별진료소 위치 등과 같이 COVID-19 

확진자 및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긴급재난문자

는 확진자 관련 정보형 (Info on cases)으로 정의하였다.

표 1. 긴급재난문자 유형

Table 1. Definition of CBS Type

Type CBS Example

Advisory
To prevent proliferation refrain from gathering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observe social 
distance and hygiene regulations.

Info on cases
As of 2.27. 10 a.m., there are 2 confirmed 
cases in Yeonje-gu. Please comply with the 
rules for going out and personal hygiene.

Travel log

locality Name) Confirmed patient #23 
Travel_log (Mar.3) Hands Coffee Hotel in 
Jung-gu, Seoul, 14:50 at Buk-gu Health Center 
→ Home (moved using own car).

셋째, COVID-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확진자 동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재난문자는 확진자 동

선형 (Travel log)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문자에 대한 예시는 

Table 1과 같다.

Ⅳ. 분석 결과

4-1 COVID-19 확진자 수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추이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집 대상 지역인 서울특별

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

역시, 울산광역시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송된 2,188개의 긴급

재난문자 발송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그

래프에 표기된 울산, 부산, 대전, 대구, 서울은 해당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뿐만 아니라, 해당 광역자

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의 발송개

수를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Fig. 1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2

월 중순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월은 매우 낮은 

문자발송개수를 나타냈으나, 4월로 갈수록 긴급재난문자 발

송이 증가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문자 발송 수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2월 초에 다른 광역시들보

다 확진자 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가 4월로 갈

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월부터 4월까지의 광역시별 확진자 수와 발송된 전체 긴

급재난문자 수를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냈으며, 대구광역시

가 확진자 발생 수 (Fig.2 아랫줄)에 비해 긴급재난문자 문자

발송 수 (Fig. 2 윗줄)가 확연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산

의 경우 COVID-19 확진자 수는 적으나 많은 수의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서울의 경우 확진자 수와는 무관하게 급

속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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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별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수

Fig. 1. Number of Outgoing Messages by City

그림 2. 월별, 도시별 긴급재난문자와 확진자 발생 수 비교

Fig. 2. Number of Messages by Month Vs. Cumulated 
Confirmed Rates by Month

2월부터 4월까지의 광역시별 확진자 수와 발송된 전체 긴

급재난문자 수를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냈으며, 대구광역시

가 확진자 발생 수 (Fig.2 아랫줄)에 비해 긴급재난문자 문자

발송 수 (Fig. 2 윗줄)가 확연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산

의 경우 COVID-19 확진자 수는 적으나 많은 수의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서울의 경우 확진자 수와는 무관하게 급

속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4-2 유형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추이

Fig. 3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기

초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모두 포함한 후, 전술

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태블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확진자 동선

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자가 가장 많이 발송되었고, 서

울특별시의 경우 확진자 관련 정보형 (Info on cases) 긴급

재난문자가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도시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유형

Fig. 3. Number of Outgoing Messages by Type

그림 4. 시간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유형

Fig. 4. Outgoing Messages by Time

Fig. 4에서는 긴급재난문자의 유형에 따른 발송 시간을 나

타내며, Fig. 5에서는 유형별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요일을 나

타내고 있다. 두 그래프에서 모두 볼 수 있듯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걸쳐 모든 유형의 긴급재난문자인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 단순권고형 (Advisory), 확진

자 관련 정보형 (Info on cases)의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되어

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말인 일요일과 토요일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모든 유형의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어졌으며, 특히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일반적인 방역수칙 내용을 담은 단

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 또한, 이른 새벽시간이나 

문자를 수신하기 늦은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오후 

9시 이후에도 꾸준하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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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일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유형

Fig. 5. Outgoing Messages by Day

4-3 광역시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추이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COVID-19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태블로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하였

다. 태블로에서는 발송 주체별로 발송된 문자의 빈도수를 면

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각 주제별로 분류된 면적을 비교함

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발송 주체별 문자발송 추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태블로는 사용자에게 인터렉티브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Fig. 6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

급재난문자 발송 수를 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및 해당 기초 지방자체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해

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긴급재난문자를 발

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 한 점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음을 알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대구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

역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

체에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를 3가지 긴급재난문자 유형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긴급

재난문자의 유형은 단순권고형 (Advisory)과 확진자 관련 정

보형 (Info on cases)임을 알 수 있으며, 단순권고형 긴급재

난문자의 발송 주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기장군과 서울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단순권고형 긴급재난문자를 가장 많

이 발송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이며,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 보듯이 확진자 관련 정보 (Info on 

cases) 유형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확진자 관

련 정보 (Info on cases) 유형의 긴급재난문자는 서울 관악

구와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강남구, 강서

구 순으로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부산

의 기초지자체인 사상구, 동래구, 부산진구순으로 많이 발송

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

시, 대전광역시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확진자 동선

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체단체인 광역시에서 많이 발송했다는 점이다.

*The image labels are in Korean as the treemap was automatically generated from the raw data which is written in Korean.

그림 6. 7대 광역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수 비교

Fig. 6. Number of Outgoing Message by local EOC vs. Metropolitan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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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긴급재난문자의 유형별 발송 추이를 월별 및 기

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타낸 것이

다. 2020년 2월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자를 가장 많이 발송하였으며, 3

월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확진자 정보형 (Info on cases)의 

긴급재난문자를 많이 발송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4월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등의 

내용을 담은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가 2월과 

3월에 비해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Ⅴ. COVID-19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추이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추이를 태블로를 사용하여 다각적

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0년 3월과 4월에 특정 

종교단체로 인한 폭발적인 확진자 수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해당 기초지방지자체

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만 

발송이 되었을 뿐,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이나 확진자 

관련 정보형 (Info on cases)의 긴급재난문자는 거의 발송 

하지 않았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0년 2월에는 COVID-19 확진자 수는 적었지만, 다

수의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

였다. 이와 같이 COVID-19 확진자 수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유

형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월부터 발송된 

COVID-19관련 긴급재난문자들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

든 광역시도에서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의 긴급재난문

자가 현저하게 많이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3월에 들어가면서 변화를 보이는데,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동

선형 (Travel log)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줄어들고, 확진자 정

보 관련(Info on cases)유형의 긴급재난문자가 더 많이 발송

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월의 경우에는 2월이나 3월과는 달

리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전 지역에서 

급속하게 증가함을 할 수 있다.

셋째, 시간과 요일의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긴급재난문자

가 고르게 발송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

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휴대폰을 소지한 개인이 단순권고형 긴급재난문자를 아침

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수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확

진자 동선 정보가 담긴 확진자 동선 (Travel log)유형의 긴급

재난문자는 시, 군, 구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발송했

다는 점이다. 물론 부산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광역시단위에서 

확진자 동선형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지자체도 존재하나, 대

부분의 확진자 동선 유형의 긴급재난문자는 기초지방자치단

체에서 발송하였다.

다섯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와 광역지방자치단

체인 광역시 간 재난문자발송 수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The image labels are in Korean as the treemap was automatically generated from the raw data which is written in Korean.

그림 7. 긴급재난문자 유형별 발송 주체 비교

Fig. 7. Outgoing Message Authority by Mess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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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수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광역시를 제외한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부분의 긴급재난문

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긴

급재난문자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손씻기, 거리두기 등의 내용을 담은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에 대해서는 발송 회수 제한이나 발

송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루

에 100건 이상 발송되는 현재의 긴급재난문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상당하다 [17]. 특히 단순권고형 문자의 내

용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손 닦기 안내에 대한 내

용을 긴급재난문자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되며, 

긴급한 사안이 아닌 단순권고형 긴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

자의 운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

므로, 단순권고형 문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송을 자제하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을 활용하여 계도하는 방식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권고형 문자를 발송하더라

도 발송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임 후 하루 동안 보낼 

수 있는 회수 제한이나 발송시간대를 정해놓고 발송하는 운

영상의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원

리상,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긴

급재난문자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결국 긴급재

난문자가 가지는 경고나 시급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의 동선을 담고 있는 확진자 동

선형 (Travel log)의 문자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모색해

야 한다. COVID-19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동

선 공개가 긴급재난문자 및 뉴스에서 상세히 보도가 이루어

지면서, 확진자의 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별, 나이 및 동

선 공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이슈가 다수 제기되었다 [1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3월 9일에 성명을 내고 

COVID-19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19].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

로 등 정보공개 안내’을 배포하게 되었다 [20].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기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장

소를 방문한 확진자의 동선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동선 공개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

터 14일 경과 시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확진 환자의 이동 경

로 등 정보공개 안내’ 발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역학

조사를 진행한 후, 확진자 동선 공개에 관해서는 이를 따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도 반영되

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3월부터 4월까지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직접적으로 담은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 긴급재난문자 보다는 확진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형 (Info on 

cases) 긴급재난문자가 확연히 더 많이 발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로 인해 이루어진 변화로 추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

그림 8. 월별 도시별 유형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추이

Fig. 8. Outgoing Message Trend by Type an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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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의 방식은 확진자 관련 정보를 담은 

확진자 관련 긴급재난문자로 대체되고 있으나, 이는 홈페이지

에 별도로 방문하여 확진자 동선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

부는 2020년 10월 6일 자로 개인 정보 보호와 향후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

을 배포하였고 이는 현재 COVID-19 확진자 정보공개의 정

부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았다.

셋째, 긴급재난문자 유형에 따른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권고형 

(Advisory) 긴급재난문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긴급재난문

자를 고르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

체에서 확진자 동선형 (Travel log) 또는 확진자와 관련된 정

보형 (Info on cases)의 긴급재난문자가 더 많이 발송되었다

는 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긴급재

난문자 유형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는 

COVID-19와 관련된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있어 기초지방자

치단체에서 확진자 동선 (Travel log) 또는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 (Info on cases) 유형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신토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권고형 (Advisory)의 긴급재난문

자를 발송하 하는 등의 유형별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기초와 

광역시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Ⅵ. 결론

긴급재난문자는 위기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 시 상황전파나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현된 서비스로서 대표

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COVID-19 발생 상황하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역할은 더욱 중

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

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

광역시와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송된 2,188개의 긴급재난문자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유형별, 월별 긴급재난문자 발

송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시각화 툴로 표현한 후, 긴급

재난문자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단순권고형 긴급재난문자 적절한 운영방안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COVID-19 관련 긴급재난운영문자 운영에 있어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재난 상황하에서 긴급재난문자는 대국

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향후 보다 효

과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긴급재난문자 운영이 필요

하다 하겠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긴급재난

문자 유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Perception)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COVID-19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이외에도 어떤 매체

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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